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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앙챔피언십내일개막

쭈타누깐과의대결관심

LPGA톱랭커대부분출전

박인비 유소연도우승경쟁

박성현

시즌마지막메이저대회인에비앙챔피

언십(총상금 385만달러)이 13일프랑스

에비앙 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

(파71 6479야드)에서막을올린다.

이번대회는메이저대회답게세계랭킹

상위 25위까지 선수 가운데 21명이 출전

하는등 톱랭커들이대부분나와우승경

쟁을벌인다.

이번 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세계

랭킹 1위 박성현과 2위 에리야 쭈타누깐

(태국)의성적이다.

만일박성현이이번대회에서우승하면

시즌 첫 4승 고지에 오르는 선수가 되고,

메이저대회에서도KPMG여자PGA챔

피언십에이어시즌 2승을수확한다.이렇

게 되면 쭈타누깐의 독주 체제로 진행 중

인2018시즌판도가급변하게된다.

현재쭈타누깐은상금 223만7315 달러

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브룩 헨더슨

(캐나다)의 129만5860달러를 94만 달러

차이로 앞섰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도

198점으로2위박성현의127점을70점이

상따돌리고있다. 평균타수역시쭈타누

깐이69.337타로69.557타의고진영을앞

선선두다.

126만1595 달러로 상금 3위인 박성현

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상금 57만

7500달러를 받으면서 격차를 좁힐 수 있

다. 올해의선수포인트역시 60점을받을

수있기때문에박성현으로서는신인상을

받은지난시즌에이어올해의선수, 상금

왕 2연패가능성을엿보게된다.

반면올해US오픈을제패한쭈타누깐이

이번대회타이틀을가져가면역시시즌4

승, 메이저 2승고지를가장먼저밟는다.

또주요개인기록부문 1위굳히기에들어

갈가능성이커진다.

골프여제 박인비도이번대회는반드

시이겨야하는대회가운데하나다.

박인비는 2015년브리티시여자오픈을

제패하면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

했다. 하지만외국일부매체에서는 메이

저대회5개를모두우승해야커리어그랜

드 슬램이라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

인비는 2012년에에비앙챔피언십에서우

승했지만 당시에는 에비앙 마스터스라는

이름으로열린이대회가메이저가아니었

기때문에논란의틈이생겼다.

여자골프 메이저 대회는 4개였다가 에

비앙챔피언십이 2013년부터메이저로승

격하면서5개로늘어난것이다.

당시 LPGA 투어에서 박인비는 커리

어그랜드슬램을달성한것이맞다고공

인했기때문에더이상의논란은무의미하

다.그러나아예이대회를한번더제패해

다른 뒷말이 나올 여지 자체를 주지 않는

것도나쁘지않은일이다.

한시즌에 5대메이저대회성적을합산

해수상자를정하는롤렉스안니카메이저

어워드의지난해수상자유소연도우승후

보로손색이없다.

유소연은올해KPMG여자PGA챔피

언십준우승, 브리티시여자오픈 3위등의

성적을냈기때문에이번대회에서우승하

면2년연속안니카어워드수상자가될가

능성이 있다. 2010년 신지애를 시작으로

2012년 박인비, 2014년 김효주, 2016년

전인지 등 최근 짝수 해마다 한국 선수가

우승한사례도기분좋은결과를기대하게

한다. /연합뉴스

호주신문헤럴드선의윌리엄스관련만평

세리나후폭풍…여성 인종차별논란으로

US오픈테니스관련호주신문만평놓고비판쏟아져

US오픈테니스대회여자단식결승에

서심판에게과도한항의를해벌금징계

까지받은세리나윌리엄스(16위미국)

에대한논란이계속되고있다.

윌리엄스는 9일열린US오픈여자단

식결승오사카나오미(7위일본)와경

기도중라켓을코트바닥에내팽개치고

체어 엄파이어를 향해 도둑이라고 폭

언하는등의물의를빚었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다음날

윌리엄스에대해벌금 1만7000달러(약

1900만원)를부과했다.

하지만윌리엄스는경기를마친뒤기

자회견에서 남자선수들도이같은경우

가종종있지만그렇다고 게임페널티

를받지는않는다며 여성에대한차별

이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US오픈테니스대회가열리

는코트이름의주인공빌리진킹도트

위터를 통해 여자가 감정을 드러내면

히스테리를 부린다는 소리를 듣거나

피해를 보게 되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

다며윌리엄스편에섰다.

US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이 끝난 지

이틀이지났지만논란은계속되고있다.

호주신문헤럴드선에만평을그리는만

화가마크나이트가논란에다시불을붙

였다.

나이트가자신의소셜미디어에공개

한만평은윌리엄스가화를참지못하는

표정으로 라켓 위에서 발을 구르고 있

고,그옆에는젖병꼭지가놓여있다.또

체어엄파이어는상대적으로가냘픈체

구의금발선수에게 그냥저선수가이

기게해주면안되느냐고물어보고있는

그림이다.

이만평에대해성차별은물론인종차

별적이라는비판이쏟아지고있다.

해리포터의작가J.K롤링도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현재 최고의 여성

스포츠인을이렇게성차별, 인종차별적

으로비유하다니라며이신문의만평을

비판했다.

윌리엄스의 행동에 대해서는 테니스

주관단체의입장도엇갈렸다.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는공식

성명을 통해 남자와 여자 선수에 대해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안 된다. 그러나

이번경우는그렇지않았다고윌리엄스

의주장에힘을실었다.

반면 국제테니스연맹(ITF)은 경고

를 세 차례 준 체어 엄파이어의 결정은

규정에따른것이라고판정에문제가없

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박성현 올마지막메이저서시즌4승도전

브래들리PGA플레이오프3차전우승

투어챔피언십최종30명확정

케빈나진출…안병훈좌절

키건 브래들리(미국)가 미국프로골프

(PGA)투어플레이오프 3차전BMW챔

피언십(총상금 900만 달러) 우승을 차지

했다.

브래들리는 1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애러니밍크 골프클럽(파70

719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

운드에서버디 8개와보기 2개를묶어 6언

더파 64타를쳤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0타를기록한브

래들리는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연장

전을치른끝에우승상금 162만달러(약

18억2000만원)의주인공이됐다.

2011년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

을제패한브래들리는 2012년 8월월드골

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인비테이

셔널이후6년1개월만에투어통산4승째

를거뒀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최종

합계 17언더파 263타로 웨브 심프슨(미

국)과 함께 공동 6위로대회를마쳤다. 3

라운드까지선두로즈에 5타뒤처져있던

우즈는한때선두에 1타차까지따라붙었

지만역전우승에는이르지못했다.

한편이날결과로 PGA 투어페덱스컵

플레이오프최종전인투어챔피언십에나

갈 30명이확정됐다.

브래들리는이대회전까지페덱스컵랭

킹 52위였지만이번우승으로순위를 6위

까지끌어올려투어챔피언십출전권을따

냈다.

브라이슨디샘보(미국)가1위로페덱스

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에 진출했고 로즈,

토니피나우, 더스틴존슨, 저스틴토머스

(이상미국)순으로그뒤를이었다.

이 대회 전까지 25위였던 우즈는 20위

로 투어 챔피언십에 나가게 됐다. 우즈가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한 것은 2013년 이

후5년만이다.

페덱스컵순위46위로이번대회를시작

한 안병훈은 10언더파 270타, 공동 29위

로대회를마쳐페덱스컵순위 42위에머

물렀다. 투어 챔피언십 진출이 좌절된 안

병훈은귀국길에올라13일개막하는한국

프로골프 코리안투어 신한동해오픈에 출

전할예정이다.

재미교포케빈나는페덱스컵순위 22위

로투어챔피언십진출에성공했다.조던스

피스(미국)는31위로밀리면서2017-2018

PGA투어시즌을마감했다. /연합뉴스


